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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cool executive function(cool EF), hot

executive function(hot EF) and self-regul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changes. Children aged

3-5 years (N = 104)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completed cool and hot EF tasks and

teachers reported on the children’s cognitive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and behavioral

regulation by means of questionnair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ol EF and hot EF had different

developmental patterns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High levels of cool/hot EF predicted better

abilities in terms of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resp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o/hot EF and cognitive/behavioral regulation were moderated by age, except in the case of

emotional regulation. This paper also offers a detailed discussion of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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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자기조절은 인간이 적응적인 반응을 할 수 있

게 하는 기제로(Bridgett, Oddi, Laake, Murdock,

& Bachmann, 2012),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조

절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로 구성

되는 복합적인 구조(Calkins & Hill, 2007)이

기 때문에 학업 수행 및 사회성 같은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Allan & Lonigan, 2011).

그 중에서도 자기조절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

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보는 억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인 실

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lair & Urache,

2011; Zelazo, Müller, Frye, & Marcovitch,

2003).

실행기능은 의식적으로 사고를 조절하는 능

력으로(Garon, Bryson, & Smith, 2008) 억제, 작업

기억, 전환으로 구성된다(Miyake et al., 2000).

실행기능은 방해자극을 억제하고 규칙을 기억

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자기조절의 기반이 된

다(Hofmann, Schmeichel, & Baddeley, 2012). 예

를 들어 정서조절을 잘하는 유아는 실행기능 수

준도 높으며(Ursache, Blair, Stifter, & Voegtline,

2012), 방해자극을 인지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자기조절을 잘한다(Lee, 2011).

최근에는 실행기능을 ‘인지적 실행기능(Cool

Executive Function)’과 ‘정서적 실행기능(Hot

Executive Function)’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는 뇌생리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된다(Bechara, 2004; Cunningham & Zelazo,

2007). ‘인지적 실행기능’은 비맥락적이고 중립

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실행기능이며, ‘정서

적 실행기능’은 동기 및 정서가 유발되는 맥락

에서 요구되는 실행기능이다(Zelazo & Müller,

2002). 전자는 기존의 실행기능 연구에서 보편

적으로 측정되는 인지적 측면의 실행기능만

고려한 능력인 반면, 후자는 욕구, 소망, 바람

등과 같은 내적 동기가 포함된 맥락에서의

실행기능이다(Carlson, Zayas, & Guthormsen,

2009).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은 뇌 영

역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Clark, Cools,

& Robbins, 2004; Miller & Cohen, 2001). 인지

적 실행기능을 사용할 때는 사고 및 판단과 관

련된 영역인 배외측 전전두피질(DL-PFC)이 활

성화된다. 반면 정서적 실행기능은 욕구, 공감,

죄책감 같은 사회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복내

측 전전두피질(VM-PFC)의 안와전두피질(OFC)

과 연관된다(Hongwanishkul, Happaney, Lee, &

Zelazo, 2005; Hooper, Luciana, Conklin &

Yarger, 2004). 이러한 뇌생리학적 근거에 기반

하여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을 분

리된 개념으로 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Geurts, Oord, & Crone, 2006; Brock, Kaufman,

Nathanson, & Grimm, 2009).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실행기능

은 만 3-5세에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반면

(Carlson & Moses, 2001; Zelazo et al., 2003), 정

서적 실행기능은 약간 늦은 시기인 만 3.5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관점(Todd, Evans, Morris,

Lewis, & Taylor, 2010)이 보편적이다. 이와 같

은 차이는 각 실행기능과 관련 있는 뇌 영역이

서로 다른 시기에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Perlman & Pelphrey, 2011).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 중

어떤 것이 선행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Gao, Wei, Bai, Lin, & Li, 2009),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실행기능 연구가

드물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Lee(2013)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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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실행기능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에서 실행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의 유아를 대상

으로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의 연

령에 따른 발달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만 3-5세는 실행기능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각각의 연령에게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

하되,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변별력을 높인다면

이러한 차이를 더욱 잘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다.

실행기능이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는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Bridgett과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는 작업기

억과 억제능력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었

고, Gong과 Lim(2012)의 연구에도 실행기능이

유아의 행동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행기능의 인지적 측면

을 다룬 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관련 있는 변

인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실행기능은 학습과 관련

된 행동을 높게 예측하는 반면(Brock, Kaufman,

Nathanson, & Grimm, 2009; Blair & Razza,

2007), 정서적 실행기능은 인지적 과제보다는

사회 능력, 친사회적 기술,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Blair, Denham, Kochanoff,

& Wihpple, 2004; McIntyre, Blacher, & Baker,

2006). 이러한 결과 역시 두 실행기능이 차이가

있음에 대한 증거라는 점에서 인지적 실행기능

과 정서적 실행기능이 각각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조절은 정서, 동기, 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신체적 행동의 조절과 관련된 과정

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Karoly, 1993),

조절하려는 대상에 따라 인지적 자기조절, 정

서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지적 자기조절은 목표를 위해 사고

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능력이고, 정서적 자기

조절은 적절한 정서 상태에 도달하려는 전략

적인 능력이며(Thompson, 1994), 행동적 자기

조절은 욕구를 조절하여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다(Olson & Kashiwagi,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이 자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 가지 하위 요인으

로 구분하여 확인할 것이다.

한편 만 3-5세는 생물학적인 뇌 성숙에 의해

실행기능뿐만 아니라 자기조절도 증가하는 시

기이다(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Stevens, Lauinger, & Neville, 2009). 이 시기에

명백하게 향상되는 표상능력 또한 실행기능과

자기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Epsy et al., 2004; Müller, Zelazo, Hood, Leone,

& Rohner, 2004) 두 변인 모두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만 3-5세는 사

회적 경험과 같은 환경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실행기능과 자기조절간의 관

계가 연령 증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서

적 실행기능은 연령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

기능은 자기조절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

기능과 자기조절의 관계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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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eps of each executive function tasks

Ⅱ.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에 다니는 유아 만 3-5세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령별로 만 3세 36명(남아 19, 여아 17), 만

4세 38명(남아 20, 여아 18), 만 5세 30명(남아

15, 여아 15)이었다. 3세의 평균 연령은 41.83개월

(SD = 3.40), 4세는 52.71개월(SD = 2.93), 5세는

64.93개월(SD = 5.44)이었다.

2.연구 도구

1)실행기능

인지적 실행기능 과제 두 가지와 정서적 실

행기능 과제 두 가지를 선택하되, 선행연구

(Allen et al., 2011; Garon et al., 2008)를 근거

로 연령 및 측정내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였다.

모든 실행기능 과제는 만 3-5세용이며 선행연

구(Lee, 2013) 및 본연구의 예비실험에서 천정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과

제에 단계를 추가하여 난이도를 수정하였다.

이 구조는 실행기능 과제의 신뢰도를 검증한

연구(Beck, Schaefer, Pang, & Carlson, 2011)의

규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모든 실행기능 과제는 1단계와 난이도가 높

은 규칙이 추가된 2단계로 구성된다(Figure 1).

각 시행에서 정반응을 하면 1점을 얻을 수 있

고, 1단계의 12회 시행 중 8점(66%) 이상 획득

한 유아만 2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Beck

과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 유아들에게 실행

기능 과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총 12회 시행 중

8회(83%) 이상을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준을 참고하되, 예비조사에서의

유아 수행을 고려하여 재설정한 기준이다.

각 과제별 총점은 1단계와 2단계의 점수의

합으로 계산되며, 점수범위는 0∼28점이다. 신

뢰도 확인을 위해 수정된 과제와 기존 과제간

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수정된 낮-밤과제, 카드

분류과제, 역보상과제, 카드분류과제 모두 원

과제와의 상관이 유의하였다(r = .60, .63, .93,

.89, ps < .001 ).

(1) 인지적 실행기능 과제
인지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Gerstadt,

Hong과 Diamond(1994)가 고안한 낮-밤과제

(Stroop-like Day-Night Task)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으며, ‘카드분류과제’는 Frye, Zelazo와

Palfai(1995)의 standard version과 Zelazo(2006)

의 advanced version을 각각 1, 2 단계의 과제

로 사용하였다. 인지적 실행기능의 점수는 두

과제의 평균값이 사용된다.

낮-밤 과제(Day-Night Task)

낮이 연상되는 ‘해’ 카드를 보면 ‘밤’이라고

대답하고, 밤이 연상되는 ‘달’ 카드를 보면

‘낮’이라고 반대 대답을 해야 하는 과제이다.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규칙을 기억하여 반

응을 전환해야 되는 인지적 실행기능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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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단계에서는 두 종류의 카드(해, 달 그림)

를 사용한 시행 12회, 2단계에서는 스티커가

붙은 일부 카드에는 연상되는 단어를 그대로

대답해야 하는 역규칙이 추가된 시행 16회가

주어진다.

카드분류과제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Task; DCCS)

두 가지 색(빨강, 파랑)과 두 가지 모양(배,

토끼)으로 구성된 네 종류의 카드를 한 가지

범주(색 또는 모양)로 분류 한 후, 범주를 전환

하여 분류하는 과제이다. 목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해 자극은 억제하며, 범주를 전환

해야 하는 인지적 실행기능을 측정한다. 1단계

의 초기 6회 시행에서는 카드를 한 가지 범주

로 분류하고, 이후 6회의 시행에서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범주로 카드를 분류해야 한

다. 2단계에서는 한 가지 범주로 카드를 분류

하되, 테두리가 있는 일부 카드에 대해서는 기

존의 범주 규칙을 억제하고 반대 범주로 분류

를 해야 하는 역규칙이 추가된 16회 시행이

주어진다.

(2)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는 정서를 유발하는 맥

락에서의 규칙수행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실행기능 과제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정서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Carlson,

Davis와 Leach(2005)의 역보상과제(Less Is More)

를 사용하였으며, Simpson과 Riggs(2007)의 상

자 찾기 과제를 참고하여 정서적인 맥락을 강

화된 ‘스티커 찾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두 과

제 모두 현재 가지고 싶은 보상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해야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서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실행기능을 측정하

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실행기능의 점

수는 두 과제의 평균값이다.

역보상과제(Less Is More Task)

적은 보상을 선택할 때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역보상과제로 보상을 얻고 싶은 욕구

를 억제하고 인지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정서적 실행기능을 측정한다. 모든 시행

은 동일한 보상으로 제시되며, 보상에 대한 유

아의 선호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과제 시작 전

에 두 접시 중 어떤 접시를 가지고 싶은지를

확인한다(많은 보상을 선호하여야 과제 시행).

1단계에서는 두 개의 접시에 보상(초콜릿 3개

vs. 1개)이 제시되며, 유아는 곰돌이 인형의 질

문(어떤 접시를 가지고 싶니?)에 적은 보상 접

시를 선택해야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2단

계에서는 1단계와 같은 구조이되, 일부 시행에

서는 다른 인형(병아리)의 질문에는 바르게 대

답해야 하는 역규칙이 적용된 시행 16회를 수

행해야 한다.

스티커찾기과제(Sticker Search Task)

스티커가 들어있는 투명 상자를 규칙에 따

라 열거나/열지 않아야 스티커를 획득할 수 있

는 과제이다. 카드분류과제와 동일한 구조이

되, 보상을 즉시 얻고 싶은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정서적 맥락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정

서적 실행기능을 측정한다. 보상을 가지고 싶

다는 욕구가 활성화 되도록 스티커를 투명한

상자에 제시한다. 1단계에서 유아는 초기 6회

시행에서는 스티커가 ‘있는’ 상자를 열었을 때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6회 시행에서

는 스티커가 ‘없는’ 투명상자를 열었을 때만

보상을 얻을 수 있다. 2단계의 16회 시행에서

는 노란 표시가 있는 일부 상자에서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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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가 없는 상자만 열어야 한다는 역규칙

이 통합되어 제시된다.

2)자기조절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을 세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인지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정서적 자기조절로 측정하였다.

인지적 자기조절 및 정서적 자기조절을 측정

하기 위해 Yang(2006)의 3-6세 자기조절력 측

정척도(교사용)를 중복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인지적 자기조절

은 총 23문항으로 계획하기(13문항), 점검 및

평가하기(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정서적 자기조

절은 총 25문항으로 정서 인식하기(14문항), 대

처하기(6문항), 정서억제하기(5문항)으로 구성

된다. 4점 Likert like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alpha는 각각 .96, .89 이다.

행동적 자기조절은 Olson과 Kashiwagi(2000)

의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

력 교사평정 척도(Teacher ratings of behavioral

self-regulation)’를 문인정(2008)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

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기주

장(5문항)’과 ‘자기통제(20문항)’의 2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like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4였다.

3.연구 절차와 분석

1)연구 절차

예비실험은 2013년 3월에 만 3, 4, 5세 유아

총 18명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다. 유아의 지시문 이해정도, 선호하는 보상,

제시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변환 또는 수

정하였다. 특히 천정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규칙을 추가하였다.

자기조절 설문지는 아동학 석/박사 재학 이상

의 전문가 2인과 보육교사 2인(경력 평균 15

년)에게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았고, 중복되고

모호한 문항을 제거하였다.

본실험은 2013년 4월∼5월에 총 5주에 걸쳐

시행하였다. 기관에 협조 요청 후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가정으로

발송 및 회수하였다. 실행기능 측정은 어린이

집 내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라포형성을 위해 유아와 사진을

찍는 등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의 자발

적인 동의를 구한 후 시작하였고, 한 유아 당

총 소요 시간은 약 30∼40분이었다. 중간에 유

아의 피로도를 확인하여 휴식시간을 갖거나

다른 날에 나머지 과제를 진행하였다.

모든 실행기능 과제는 자극이 제시되는 순

서에 따라 두 종류의 유형이 있다. 과제의 유

형(A형 vs B형), 과제 순서(과제 1 vs. 과제 2

vs. 과제 3 vs. 과제 4)에 따라 역균형화되어

무선적으로 적용된다.

2)분석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 자기

조절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연

령에 따른 인지적 및 정서적 실행기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고, 단

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자

기조절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인지적 실

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자기조절간의 관계

에서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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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 104)

Variables

3 years

(n = 36)

4 years

(n = 38)

5 years

(n = 30)

Total

(N = 104)

M SD M SD M SD M SD

Executive

Function

Cool EF 18.17 4.52 23.50 3.26 25.31 1.74 22.18 4.56

Hot EF 13.18 6.48 19.37 5.36 24.38 1.95 18.67 6.78

Total 15.67 5.13 21.43 3.96 24.85 1.59 20.43 5.41

Self

Regulation

Cognitive SR 2.46 0.29 2.71 0.28 3.33 0.40 2.80 0.47

Emotional SR 2.60 0.27 2.79 0.31 3.05 0.29 2.80 0.41

Behavioral SR 2.67 0.26 2.79 0.37 3.30 0.34 2.90 0.38

Total 2.57 0.28 2.77 0.28 3.23 0.29 2.83 0.38

Note. Cool EF = Cool Executive Function, Hot EF = Hot Executive Function, SR = Self-Regulation

<Table 2> Results of ANOVA for cool EF and hot EF in age groups (N= 104)

SS df MS F Scheffé

Cool EF 900.830 2 450.42 37.31*** a < b

Hot EF 2031.17 2 1015.58 38.32*** a < b < c

***p < .001.

Note. 3 years = a, 4 years = b, 5 years = c

Ⅲ.연구결과

1.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의 발달

차이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자

기조절의 평균, 표준 편차가 Table 1에 제시되

어 있다.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

자기조절 모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

였다.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의 증가 경향이 유

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

였다(Table 2). 인지적 실행기능(F(2,101) = 37.31,

p < .001) 및 정서적 실행기능(F (2,101) = 38.32,

p < .001)은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을 한 결과, 인지적 실행기

능은 만 3세에서 만 4세 사이에 유의하게 증

가한 반면(p < .001), 만 4세와 만 5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102). 그러나 정서적 실

행기능은 만 3, 4, 5세간의 연령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ps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인지

적 실행기능은 만 3세에서 만 4세 사이에 급

격히 발달한 후 5세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

는 반면, 정서적 실행기능은 만 3-5세 사이에

꾸준히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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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ol and hot EF

and ages in cognitive regulation (N= 104)

step 1 step 2 step 3

β β β

Cool EF .49*** .05 .24*

age .69*** .59***

Cool EF × age .23**

∆R2 .24*** .28*** .03**

R2 = .55 F(3,100) = 40.96***

Hot EF .58*** .18 .36**

age .60*** .47***

Hot EF × age .26*

∆R2 .33*** .20*** .05**

R2 = .58 F(3,100) = 46.38***

*p < .05. **p < .05. ***p < .001.

2.자기조절에대한인지적실행기능및정서적

실행기능의 영향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이 자

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실행

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 모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을 예측하였다(ps < .001). 또한

정서적 실행기능과 인지적 실행기능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자기조절에 대한 영향력이 인지적 실행기

능에 비해 정서적 실행기능이 더 높았다.

3.연령에 따른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자기조절의 관계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값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항을 만들었다.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인지적 실행기

능 또는 정서적 실행기능, 연령, 상호작용항을

각 단계에 투입하여 상호작용 항이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지를 보았다(Table 3). 그

결과 정서적 자기조절을 제외한 인지적 자기

조절과 행동적 자기조절에서 연령과 인지적/정

서적 실행기능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상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인지적자기조절간의관계에대한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인지적 자기조절과 인지적 실행기능간의 관

계에서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항 투입 후 전체 설명력이 3%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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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ol EF

and age in cognitive regulation

<Figure 3> Interaction effect between hot EF

and age in cognitive regulation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ol and hot EF

and ages in behavioral regulation (N= 104)

step 1 step 2 step 3

β β β

Cool EF .50*** .21 .44**

age .46*** .34**

Cool EF × age .29**

∆R2 .25*** .13*** .05**

R2 = .43 F(3,100) = 24.71***

Hot EF .57*** .33** .50***

age .37*** .25*

Hot EF × age .25**

∆R2 .33*** .08* .04**

R2 = .45 F(3,100) = 27.50***

*p < .05. **p < .01. ***p < .001.

가하였고, 투입 변수의 영향력 또한 유의하였

다(β = .23, p < .01). 정서적 실행기능과의 관계

에서도 역시 상호작용항 투입 후 전체 설명력

이 5% 증가하였고, 투입변수의 영향력이 유의

하였다(β = .26, p < .05).

또한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을

상(上), 하(下)집단으로 나누어 표준화 회귀계수

를 비교하였을 때, 두 실행기능 모두 하 집단보

다 상 집단에서 연령이 인지적 자기조절에 미치

는 영향이 더 높았다. Figure 2, Figure 3에서와

같이 3세에는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의 상-하

집단에 따라 인지적 자기조절에 큰 차이가 없었

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하 집단간의 인지

적 자기조절 차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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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ol EF

and age in behavioral regulation

<Figure 5> Interaction effect between hot EF

and age in behavioral regulation

2)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행동적자기조절간의관계에대한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Table 4에서와 같이 행동적 자기조절과 인지

적 실행기능간의 관계에서 연령의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항 투입 후 설명력이

5%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43%였고, 투입 변

수의 영향력 또한 유의하였다(β = .29, p < .01).

정서적 실행기능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작용항 투

입 후 설명력이 4% 증가하여 총 45%였으며, 투

입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β = 25, p < .01).

또한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두 실행

기능 모두 하 집단보다 상 집단에서 행동적 자기

조절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이 더 높았다. 인지적

실행기능의 경우 3세에 인지적 실행기능 상 집단

이 행동적 자기조절 또한 높았다(Figure 4). 상-하

집단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 차이는 만 4세에 더

욱 증가하다가 만 5세경에 감소하였다. 반면 정서

적 실행기능은 3세경에는 상-하 집단 모두 행동적

자기조절이낮은 반면, 만 4세경에는 상 집단에서

만 행동적 자기조절이 증가하였다(Figure 5). 이후

만 5세에는 하 집단의 행동적 자기조절이 증가하

면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Ⅳ.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의 발달

차이를 살펴본 후, 각 실행기능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후 인지적 실행

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과 인지적 자기조절,

정서적 자기조절, 그리고 행동적 자기조절간의

관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및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연령에 따라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

적 실행기능은 모두 증가하였다. 인지적 실행기

능은 만 3∼4세 사이에 빠르게 발달하였고, 만

4세경에는 만 5세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반면, 정서적 실행기능은 만 3-5세 사이에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욕구

억제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미취학기 동안

꾸준히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해 지

지된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특

히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에 동일한 과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발달차이가 과

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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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실행기능이 정서적 실행기능보다 빨리

발달한다는 것은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Prencipe et al., 2011). Carlson과 동료들의

연구(2005)에서는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의 맥

락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cool’한 인지적 과

제로 수정하였을 때 만 3세의 수행이 우연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Müller, Zelazo, Hood,

Leone과 Rohrer(2004)의 연구에서도 사탕과 관

련이 있는 색의 카드를 언어적으로 명명하여

‘cool’한 맥락을 제공하였을 때 수행이 높아졌

다. 이는 정서적 실행기능보다 인지적 실행기능

이 더 일찍 발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와 같은 발달 경향의 차이는 인지적 실행기

능과 정서적 실행기능이 구분되는 개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와 같은 발달패턴의 차이에는 표상 능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서

적인 ‘hot’과제를 상징을 사용하여 중립적인

‘cool’과제로 구성할 경우 대상과의 ‘심리적 거

리감(psychological distance)’이 증가된다(Carlson

et al., 2005). 목표 대상을 객관적인 표상으로

처리 할 경우 연상되는 자극을 차단하여 억제

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

립적인 표상으로만 주어진 인지적 실행기능 과

제에 비해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는 정서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켜야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표상 능력이 요구된다. 즉, 정서적 실행기능은

인지적 실행기능에 비해 더 정교화된 표상 처

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향상되는

것이다. 실제로 Leve와 동료들(2013)의 연구에

서도 영아의 만족지연 능력은 대표적인 상징체

계인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Lee(2013)의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이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

기 때문에 과제에 의해 두 실행기능이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두 실행기능이 발달하는 패턴에 차

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실행기능이 상황에 따

라 분리되는 개념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서 및 보상이 추가된 상황은 목적지향

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지적 실행기

능과 정서적 실행기능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입장(Perlman & Pelphrey, 2011; Zelazo

& Müller, 2002)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만 3∼4세 유아의 억제능력이 긍정적

인 행동조절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일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Libermann, Giesbrecht, &

Müller, 2007)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이 모두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인지적 실행기능과 자기조절간의 관련

성을 살펴본 다양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Bridgett et al., 2012; Schmeichel, Volokhow &

Demaree, 2008). 또한 이와 같은 연구에서 실행

기능 측정을 위해 사용된 억제, 작업기억, 전환

등은 정서적 실행기능에도 기반이 되는 능력이

라는 점에서 정서적 실행기능과 자기조절 관계

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

과는 억제 통제 및 만족 지연 수준이 낮은 유아

들은 정서 조절 능력이 낮았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이룬다(Pieper & Laugero, 2013).

셋째, 정서적 자기조절을 제외한 인지적 자

기조절과 행동적 자기조절에서만 연령과 실행

기능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인지적 자기

조절부터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

지적/정서적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가 낮은 유

아에 비해 인지적 자기조절이 빠르게 높아졌다.

인지적 자기조절은 자신의 사고를 점검, 평가,

수정하는 상위인지 능력이기 때문에(Flavell,

1979) 인지적 실행기능이 높을수록 사고를 더



110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5, 2013

- 110 -

욱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서적 실행기

능은 매력적인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놀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점에서 인지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행기능이 덜 발달한 만 3

세에 비해 만 4∼5세경에는 실행기능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실행기능의 발달이 계획 및 조직화

와 능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Garon et al., 2008).

반면 행동적 자기조절의 경우 두 실행기능의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분명한 차

이가 있었다. 인지적/정서적 실행기능 상-하 집

단간의 행동적 자기조절 수준 차이는 만 3∼4

세에 증가하다가 만 5세경에 감소하였다. 인지

적 자기조절과 다른 패턴이 나타난 이유는 대

부분의 만 4∼5세 유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서 규칙을 지키고 만족을 지연시키

도록 교육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추

론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실행기능 수준

이 높은 집단의 유아들은 만 3세부터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반면, 정서적 실행기능

수준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의 차이는

만 3세 중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Metcalfe와 Mischel(1999)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cool’체계의 사용이 증가

하여 정서를 유발하는 ‘hot’체계를 조절한다고

보았던 것처럼, 인지적 실행기능 발달이 선행

되어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을 시사해준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앞서 논의

한대로 인지적 실행기능이 정서적 실행기능보

다 이른 시기에 발달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정서적 실행기

능과 정서적 자기조절간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만 3세부터 실행기능이

자기조절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Kieras, Tobin, Graziano와 Rothbart

(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억제 능력을 예측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정서적 자기조절

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

해 Kieras과 동료들은 만 3-5세 유아의 정서적

자기조절 발달에는 연령보다는 억제 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 하였다. 다만, 정서적

자기조절 측정법이 부모 평가 또는 과제에 따

라 다를 경우 실행기능과 정서적 조절의 관계

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Liebermann et al., 2007)

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만

3-5세는 실행기능 능력이 형성 및 급증하는 시

기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행기능

과제는 대부분 천정효과 및 바닥효과가 발생

하기 쉽다. 이를 간과한 채 진행된 연구들은

실행기능과 변인들간의 진정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거나 오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난이도를 조정하여 실험을 시작하였으

나, 앞으로는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과제

를 통해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을 측정 및 비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정서적 실행기능과 관련된 국내 연

구가 부족한 만큼 맥락이 추가된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단순히 보상을 제

공하는 과제는 유아의 과제에 대한 집중을 높

일 뿐 맥락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에서의 억제

및 전환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서적 실행기능이 타당하게 측

정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

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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